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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wareness of Korean Medicin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Medicine Program for Youth - Focusing on the Case of S Youth Center -

Eunseong Song1  Il-Hun Choi2  Kwan-Dong Kim3  Sung-Youl Choi4  Hyun-Kyung Sung5

1Howon geriatric hospital, 2Medicalbloom Korean medicine clinic, 3Do & Da Korean medicine clinic, 
4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5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education on adolescents residing in 

a protective juvenile facility at S Youth Center.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how exposure to Korean medicine 

care and lectures influenced the perceptions, interests, and willingness to visit Korean medicine clinics.

Methods
From August to December 2024, volunteer doctors from the Warmth of Korean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monthly visits for Korean medicine treatments at the S Youth Center in Seoul, totaling four sessions. A one-hour 

educational lecture on Korean medicine was delivered in December. After the lecture, a structured survey was 

administered to 46 male adolescents residing in the facility (aged 13–18, mean age 15.3). The questionnaire 
assessed Korean medicine experience, interest, willingness to visit clinics, knowledge acquisition, and satisfaction 

using a 5-point Likert scale. Pre- and post-lecture responses were compared.

Results
Participants’ average interest in Korean medicine increased from 2.89 to 3.46 after the lecture (+0.57), and their 

willingness to receive treatment increased from 3.22 to 3.96 (+0.74). Adolescents with no prior treatment experience 

showed a greater increase in interest than did those with prior treatment experience. Knowledge scores were high 

for Korean medicine (4.04), growth (4.15), and obesity/weight management (3.96). 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averaged 4.11, whereas satisfaction with the lectures averaged 4.38, indicating a generally positive response.

Conclusions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treatment positively influenced adolescents’ perception of and interest in Korean 

medicine as well as their intention to seek care. Educational interventions appeared to be particularly effective for 

those without prior treatment experi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ntinued outreach and tailored 

Korean medicine education for underserved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s,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education, Korean medicine treatment experience, Awarenes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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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청소년 (만 9~24세) 인구는 2025년 기준 약 

762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에 해당하며, 이

는 1980년 (1,401만 5천 명, 36.8%)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 이하

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구조적 감소 속에

서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건강 개입과 교육 지원은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1). 청소년에서 

다발하는 건강문제는 비만 및 자세불균형으로 인한 근

골격계 문제 등을 들 수 있다2,3).

질병관리청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

년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29.6%로, 약 3명 중 1명이 

체중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이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

를 넘어 체형 불균형과 근골격계 질환의 조기 발생 위

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2).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년 실시한 ｢스마트

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0.1%

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거

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 다양한 근골격계 이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3).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를 넘어, 성장기 신체구조와 정

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건 위기로 해석

되며, 청소년기부터의 조기 개입과 생활습관 중심의 

건강 지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한의진료는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치료 뿐 

아니라 ‘未病’ 등의 예방의학적인 관점으로 질환이 생

기기 이전에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4), 청소년의 한

방의료기관 방문은 다소 제한적인 편이다. 2010년 기

준 전체 인구 중 20대 이하의 비율은 37.3%에 달했지

만, 같은 시기 한방의료 이용 환자 중 소아청소년의 연

인원 비율은 2008년 11.2% (입원 1.9%, 외래 11.2%)에

서 2013년 9.0% (입원 1.9%, 외래 9.1%)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5). 또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조사에 따

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자녀 중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22.3%, 2020년 19.9%, 

2022년 9.8%, 2024년 11.7%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아

청소년의 한방의료 접근성이 낮음을 나타내며6,7), 소아

청소년의 한의진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접근성 개선

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에 대

한 인식개선을 위해 한의약 교육 및 방문진료프로그램

을 계획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로 이뤄진 아동

보호치료시설인 S청소년센터에서 한의약 교육 및 방문 

진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약 

및 한의진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진은 2024년 12월 22일 서울 소재 S청소년

센터의 남학생 46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한의학 

관련 강의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대상자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남자 청소년이

었으며, 평균연령은 15.3세 였다.

2. 연구방법

1) 방문진료

의료봉사단체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들’ 소속 한의

사들이 S청소년센터에 202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매

달 1회 찾아가 2시간씩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다. 강의 

전까지 총 4회의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매 봉사마

다 약 20명 정도의 청소년 환자를 진료하였다. 

2) 한의약 강의

청소년들에게 한의약과 한의진료에 대한 교육을 위

해 2024년 12월 22일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들’ 소속 

한의사 두 명이 청소년 46명에게 1시간 동안 한의약 

강의를 시행하였다. 강의 내용은 ‘한의원은 어떤 곳일

까’, ‘생활 속의 한의진료’, ‘한의진료 체험’의 테마로 구

성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한의원은 어떤 곳일까’ 

테마에서는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침과 한약치료를 소개해 준 후 혈액검사와 영

상진단을 접목하여 더욱 현대적인 진단을 추구하고 있

음을 소개하였으며, 해외 스포츠 스타들의 치료 사례

와 국제 저널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여 친근감과 신

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생활 속의 한의진료’ 테마에

서는 통증수용기 억제 및 관문 조절 등 침치료의 원리

를 소개한 후 키성장, 근성장에서 수면, 식이, 체중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된 한의약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

다. ‘한의진료 체험’ 테마에서는 보중익기탕 엑스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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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체험, 진맥체험, 침 /전침/ 부항 치료 체험을 진행

하였다.

3) 설문조사

강의를 마친 후 수강한 46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

를 제공하였으며, 문항은 한의진료 경험/ 한의약에 대

한 관심/ 강의로 얻은 지식/ 한방의료기관 방문 의사/ 

강의평가의 5가지 주제로 묶여 구성하였다. 각 주제마

다 각 2~3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

도의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였고 총 10개의 객

관식 문항에 더해 마지막으로 강의와 한의진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윤리

본 연구는 2024년 12월 2일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

방병원 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았다 (승인번

호 GIRB-24-111). 설문지에 학생들의 이름 등 신상정

보는 기입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했으며, 설문내용

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 후 파기하도록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 참여대상의 특성 

한의약 강의 및 방문진료는 S청소년센터에서 진행

되었으며,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학생 중 46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46명

의 연령대는 12세에서 18세였으며, 14~17세가 전체 응

답자 중 9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Response Subjects (count) Ratio (%)

12 1 2

13 2 4

14 14 31

15 9 20

16 7 15

17 11 24

18 2 4

Total 46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한의진료 경험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

나요?’라는 질문에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고, 센

터에서도 진료받았다.’는 12명 (26.0%),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센터에서 처음 경험해보았다.’는 11

명 (23.9%),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고, 센터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다.’는 6명 (13.0%), ‘의료기관에서 받

아본 적이 없고, 센터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다.’는 16명 

(34.7%), 무응답이 1명 (2.2%) 이었다 (Table 2).

Response
Subjects 

(count)

Ratio 

(%)

I have received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and also at the center
12 26.0

I have never received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and experienced it for the first time at the center
11 23.9

I have received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but have not received treatment at the center
6 13.0

I have never received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and have not received treatment at the center
16 34.7

No response 1 2.2

Total 46 100.0

Table 2. Experience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3-1.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 

(전체)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평균점수는 4.11점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

와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71.6%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다’라는 응답은 23.9%로 나타났다.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는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라는 응

답은 0%로 나타났다 (Table 3-1). 

3-2. 센터방문진료를 통해 처음 한의진료를 접한 학생들

의 만족도

이전에 한의진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가 센터방

문진료를 통해 처음으로 한의약을 경험해 본 학생 11

명 중,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

도는 ‘매우 만족한다’ 5명, ‘만족한다’ 4명, ‘보통이다’ 

2명이 응답하였다. ‘불만족’이나 ‘매우불만족’은 없이 

전부 한의진료에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다 (Tab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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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전 후 한의약 관심도 변화

강의를 듣기 전 한의사/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있었

는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9명 (19.5%), ‘그렇다’ 

3명 (6.5%), ‘보통이다’ 15명 (32.6%)로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부정적인 답에는 

총 19명 (41.2%)이 응답하였다. 강의를 들은 후 한의사/

한의약에 관심이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의견에는 총 5명 

(10.9%)로 감소하였고, ‘매우 그렇다’ 11명 (23.9%), ‘그

렇다’ 8명 (17.4%), ‘보통이다’ 22명(47.8%)으로 나타났

다. 평균점수에서도 강의 듣기 전 한의사/한의약 관심

도 평균점수는 2.89점으로 나타난 반면, 강의를 들은 

후의 평균점수는 3.46점으로 + 0.57 증가하여 나타났

다 (Table 4). 강의 전후의 한의약 관심도의 변화에 대

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

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통계분석 결과, 강의 전후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01).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score

Very satisfied (5) 24 52.1

4.11

satisfied (4) 9 19.5

Neutral (3) 11 23.9

Dissatisfied (2) 0 0.0

Very dissatisfied (1) 0 0.0

No response (0) 2 4.3

Total 46 100.0 (99.8)

Table 3-1.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s Provided at the Center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score

Very satisfied (5) 5 45.5

4.27

Satisfied (4) 4 36.4

Neutral (3) 2 18.2

Dissatisfied (2) 0 0.00

Very dissatisfied (1) 0 0.00

No response (0) 0 0.00

Total 11 100.0 (100.1)

Table 3-2. Satisfaction of Students Who Encountered Korean Medicine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Center’s Medical

Services

Interest in Korean Medicine

Response (score) Pre-lecture (N (%)) Average score After-lecture (N (%)) Average score

Very much (5) 9 (19.5)

2.89

11 (23.9)

3.46*

Much (4) 3 (6.5) 8 (17.4)

Neutral (3) 15 (32.6) 22 (47.8)

Not much (2) 12 (26.0) 1 (2.2)

Not at all (1) 7 (15.2) 4 (8.7)

No response (0) 0 (0.00) 0 (0.00)

Total 46 46

*

p ˂ 0.001 by wilcoxon test

Table 4. Changes in Interest in Korean Medicine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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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의 전 후 방문의사 변화

강의 전후 방문의사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강의 전 

‘평소 아플 때 한의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매우 그렇다’ 

15명 (32.6%), ‘그렇다’ 7명 (15.2%), ‘보통이다’ 6명 

(13.0%)이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학생은 총 17명 (36.9%)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들은 후, ‘아플 때 한의진료를 받는 것을 고

려할까’ 라는 질문에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 2명, ‘매우 그렇지 않다’ 2명으로 부정적인 대답

은 총 4명 (8.6%)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매우 그렇다’ 

20명 (43.5%), ‘그렇다’ 13명 (28.3%), ‘보통이다’ 8명 

(17.4%)으로 긍정적인 대답은 증가하였다. 

평균점수를 살펴보아도 강의 전 아플 때 한의진료 

고려 여부에 대한 평균점수는 3.22점으로 나타난 반면, 

강의 후 한의진료 고려 여부에 대한 평균점수는 3.96점

으로 + 0.74 증가하여 나타났다 (Table 5). 강의 전후의 

방문의사에 대한 설문결과에 대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

정인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 결과, 

강의 전후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01). 

6. 한의약 강의 후 지식습득 (한의약/성장/비만 및 체중

관리)

1) 한의약 지식습득

‘강의 전후 한의약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는가’라는 질

문에 ‘매우 그렇다’ 15명 (32.6%), ‘그렇다’ 18명 (39.1%), 

‘보통이다’ 13명 (28.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없었다. 강의 전후 한의약 관

련 지식의 증가여부 평균점수는 4.0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1). 

2) 성장 지식습득

‘강의 전후 성장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는가’라는 질

문에 ‘매우 그렇다’ 17명 (37%), ‘그렇다’ 19명 (41.3%), 

‘보통이다’ 10명 (21.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없었다. 강의 전후 성장에 대

한 지식의 증가여부 평균점수는 4.1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2). 

Willingness to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Response (score) Pre-lecture (N (%)) Average score After-lecture (N (%)) Average score

Very much (5) 15 (32.6)

3.22

20 (43.5)

3.96*

Much (4) 7 (15.2) 13 (28.3)

Neutral (3) 6 (13.0) 8 (17.4)

Not much (2) 10 (21.7) 2 (4.3)

Not at all (1) 7 (15.2) 2 (4.3)

No response (0) 1 (2.2) 1 (2.2)

Total 46 46

*

p ˂ 0.001 by wilcoxon test

Table 5. Changes in Willingness to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score

Very much (5) 15 32.6

4.04

Much (4) 18 39.1

Neutral (3) 13 28.3

Not much (2) 0 0.0

Not at all (1) 0 0.0

No response (0) 0 0.0

Total 46 100.0

Table 6-1. Acquiring Knowledge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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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만 및 체중관리 지식습득

‘강의 전후 비만 및 체중관리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는

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6명 (34.8%), ‘그렇다’  13

명 (28.3%), ‘보통이다’ 16명 (34.8%)으로 나타났고, ‘그

렇지 않다’는 1명 (2.2%), ‘매우 그렇지 않다’는 0명 (0%)

이었다. 강의 전후 비만 및 체중관리에 대한 지식의 증

가여부 평균점수는 3.9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3). 

7.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강의가 만족스러웠는지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 (1:

매우 만족하지 않았음, 5:매우 만족함)로 응답하게 하였

다.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

었으며, 보통이 6명 (13%), 만족함과 매우 만족함이 39명 

(87%)으로, 평균점수는 4.38점을 기록하였다 (Table 7).

Response Subjects (count) Ratio (%)

Very satisfied 23 51

Satisfied 16 36

Neutral 6 13

Dissatisfied 0 0

Very dissatisfied 0 0

No response 0 0

Total 45 100

Table 7. Satisfaction Score of the Korean Medicine Lecture

8. 센터방문진료를 통한 한의진료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한의약 관심도 및 방문의사 비교

응답자를 한의진료 경험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강의 후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 및 한의의료기

관 방문 의사를 비교하였다. 그룹A는 센터방문진료를 

통해 처음으로 한의약을 경험해 본 학생들로, ‘강의를 

들은 후 한의사/한의약에 관심이 생겼는가’에 대한 응

답 결과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그룹B는 센터방문진료를 포함해 한의진료 

경험이 전혀 없다가 이번 강의만으로 한의약을 처음 

접한 학생들이며, ‘강의를 들은 후 한의사/한의약에 관

심이 생겼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로 ‘그렇다’와 ‘매우 그

렇다’의 비율이 50%으로 나타났다. 

그룹A가 한의진료를 경험한 만큼 관심도도 높을 거

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의진료 경험이 없는 그룹B

가 오히려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보

였다. 

이어서 ‘강의를 들은 후 아플 때 한의진료를 받는 것

을 고려할까’라는 질문에서 그룹A의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72%로 나타났고, 그룹B는 ‘그렇

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강의 수강자들은 한의진료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한의의료기관 방문 의사에 비슷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score

Very much (5) 17 37.0

4.15

Much (4) 19 41.3

Neutral (3) 10 21.7

Not much (2) 0 0.0

Not at all (1) 0 0.0

No response (0) 0 0.0

Total 46 100.0

Table 6-2. Growth Knowledge Acquisition

Response (score) Subjects (count) Ratio (%) Average

Very much (5) 16 34.8

3.96

Much (4) 13 28.3

Neutral (3) 16 34.8

Not much (2) 1 2.2

Not at all (1) 0 0.0

No response (0) 0 0.0

Total 46 100.0

Table 6-3. Obesity and Weight Management Knowled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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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Table 8).

9. 한의방문진료 경험 여부에 따른 강의 만족도

센터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그룹 C ([Table2]에서 ‘의

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고, 센터에서도 진료받았

다.’와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센터에서 처음 

경험해보았다.’의 응답자들) 총 23명과 한의진료를 받

지 않은 그룹 D ([Table2]에서 ‘의료기관에서 받아본 적

이 있고, 센터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다.’와 ‘의료기관에

서 받아본 적이 없고, 센터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다.’의 

응답자들) 총 22명으로 나누어 강의 만족도를 비교하

였다. 

그룹 C에서는 ‘매우 만족’ 11명, ‘만족’ 8명, ‘보통’ 4

명으로 나타났고, 그룹 D에서는 ‘매우 만족’ 12명, ‘만

족’ 8명, ‘보통’ 2명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응답자는 없었다. 센터에서의 한의진

료 경험은 강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

Group Response
Interest in Korean Medicine after 

the Lecture (N (%))

Willingness to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after the 

Lecture (N (%))

A

Respondents with no prior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who 

received it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center’s visiting medical 

volunteer service 

Very much 2 (18%) 3 (27%)

Much 1 (9%) 5 (45%)

Neutral 7 (64%) 2 (18%)

Not much 0 (0%) 1 (9%)

Not at all 1 (9%) 0 (0%)

Total 11 11

B

Respondents with no prior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who 

also did not receive treatment at the 

center

Very much 5 (31%) 5 (31%)

Much 3 (19%) 6 (38%)

Neutral 5 (31%) 4 (25%)

Not much 1 (6%) 0 (0%)

Not at all 2 (13%) 1 (6%)

Total 16 16

Table 8. Comparison of Interest in Korean medicine and Willingness to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Korean Medicine Experience

Group Response N (%) Average

C

Received Korean medicine 

treatment at the center

Very satisfied 11 (48%)

2.15

Satisfied 8 (35%)

Neutral 4 (17%)

Dissatisfied 0

Very dissatisfied 0

Total 23

D

Did not rece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at the center

Very satisfied 12 (55%)

2.13

Satisfied 8 (36%)

Neutral 2 (9%)

Dissatisfied 0

Very dissatisfied 0

Total 22

Table 9. Lecture Satisfaction according to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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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의 비율에 비해 한방의료기관

을 이용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20세의 평생 한방의료 이용률은 

43.1%였으나, 2020년에는 39.0%로 낮아졌다7).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 부족이며8), 학교에서 한

의학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한방의료 이용 경

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9). 서울시 및 성남시 한의사

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교의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교의사업을 통한 

진료 및 교육프로그램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한의

학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어왔으며10-12), 다양한 한의약 교육프로그램 및 방문

진료 등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한의사

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는 S청소년센터와 봉사 업

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위탁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봉사 및 교육을 제공하

기로 하였다13). 본 연구는 교의사업에서 높은 만족도

와 지속필요성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교의가 아닌 청소년센터에

서 진행된 강의가 청소년들의 한의약 인식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 한의진료 경험은 한의약 인식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교육경험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나타낼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문진료는 남자청소년환자들의 

특성상 요통, 운동을 하다가 생긴 염좌나 근육통 증상

치료가 주가 되었고, 성장이나 체중관리, 거북목 등의 

자세교정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한 수요도 있었으며, 

시설특성상 시술도구의 무기화 또는 혈액관련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 및 2530 호침을 이용하

여 침치료와 건부항 유관법 및 섬관법, 근막이완추나

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보통 1인 진료에 1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학업을 유예 또는 중단한 청소년, 그리고 다른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14).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들

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

행되면서 주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건강증진 서비스의 경우 법률 

제 11조, 제 12조 2항 1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며15)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

교 밖 청소년의 경우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취약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S청

소년센터는 일정기간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판결 받

은 남자 청소년들이 최대 6개월까지 지내며 교육받는 

교정기관으로, 기관 특성 상 비교적 강제적인 환경에

서 생활하며 새로운 의료적 접근 방식에 대해 열린 태

도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

에서 한의약 교육과 진료 경험이 청소년들의 인식 변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 

진료 경험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보호치료시설인 S청소년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한의약 강의가 한의

약에 대한 인식과 한의의료기관 방문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은 모두 12~18

세의 남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15.3세였

고, 14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한의진료 경험이 있는 비율은 39%였으며, 강의 이전 

한의약 관심도는 평균 2.89점으로 ‘보통’ 수준 (3점)보

다 낮았다. 한의의료기관 방문의사 점수는 3.22점으로, 

청소년들이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에 접근할 기

회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강의 후 관심도는 

3.46점 (19.72% 증가), 방문의사 점수는 3.96점 (22.98% 

증가)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강의 전후의 한의

약 관심도의 변화와 한의 의료기관 방문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 결과, 강의 

전후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p < 0.001). 본 강의를 통해 학습자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 및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의사가 유

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의약에 관

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1%에서 41.3%로, ‘아

플 때 한의진료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47.8%에서 

71.8%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의약 강의가 청소년의 인

식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전에 한의진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오히려 강의 

후 더 높은 한의약 관심도 (50%)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진료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관심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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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27%에 그쳤다. 이는 아직 한의진료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의약 교육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한의약 관련 홍보 및 교

육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한의약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응답자 중 다

수에서 한의약, 성장, 비만·체중관리 관련 지식이 증가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

다 (Table 6, 7). 이에 한의약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제공

을 넘어, 건강관리 지식 향상 및 한의약에 대한 인식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센터 방문진료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 만족도는 4.11

점이었으며 (Table 3), 특히 진료를 처음 경험한 학생들

의 만족도는 4.27점으로 기경험자보다 다소 높았는데 

(Table 3-1), 이는 기존 한의약 미경험자에게 방문진료

가 긍정적 인식 형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센터방문진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소폭 높기는 했으나, 진료 경험 유무가 

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Table 9). 즉, 한의약 진료와 강의 모두 독립적으

로는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었으나, 상호 영향을 미치

는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의사 교의사업

의 효과를 보여준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13).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단순한 강의 전후 비교를 넘어 한의진료 경

험의 유무가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서울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46명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

반 청소년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대변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강의 이전에 센터방문진료가 시행되었

기 때문에 연구자에 대한 호감도나 라포 형성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의 한의학 교육은 단순 정

보 제공을 넘어서 자발적 참여와 실질적 경험이 병행

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높은 만

족도와 인식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소외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

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한의약 교육 및 의료 

접근성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보호시설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과 진료가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다양한 취약계

층 및 대규모 청소년 대상 한의약 교육 및 의료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표본 

수를 확대하고, 성별, 지역,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

려한 구조화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지속적 추적 관찰을 통한 효과 분석 등이 이뤄질 필요

성이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S청소년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

방문진료 및 한의약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청소년 

들의 한의약 관심도 및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방문의사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2024년 8월부터 매월 1회, 총 4회 방문진료를 실시

한 후, 1회 한의약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당 시

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한의약 관심도에 대한 점

수는 강의 전 2.89점에서 강의 후 3.46점으로 0.57점 

상승하였으며, 방문의사에 대한 점수는 강의 전 3.22점

에서 강의 후 3.96점으로 0.74점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및 한의약 

교육프로그램 시행 이후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 및 한

방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나,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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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한의약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 예시


